
- 1 -

  
 (주소) 11027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 443번길 2  (전화) 031-830-5600  (팩스) 031-830-5619

2024. 02. 07 쪽수 사진 홈페이지 주소 자료문의

구석기시대 석기는 어떻게 

우리에게 왔을까?

전곡선사박물관 새 시리즈 

틈새전 <석기이력서> 개최

1쪽 1 https://jgpm.ggcf.kr/
부서 : 학예연구팀
담당 : 김소영
전화 : 031-830-5615

구석기시대 석기는 어떻게 우리에게 왔을까?
-전곡선사박물관 새 시리즈 틈새전 《석기이력서》 개최-

▶ 박물관 학술 연구 기능 강화에 발맞춘 연구 중심의 시리즈 틈새전 선보여

▶ 석기의 실제 사용과 기능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개념의 선사 전시 기획

▶ 첫 번째 주제 ‘가죽을 다루는 도구들’에 이어 매년 새로운 도구 선정

경기문화재단 전곡선사박물관(관장 이한용)은 7월 9일(화)부터 10월 20일(일)까지 박물관 1

층 아트섹션 PH-x에서 새로운 시리즈 틈새전 《석기이력서》를 개최한다. 시리즈의 시작을 알리

는 올해에는 ‘가죽을 다루는 도구들’을 주제로 경기도의 중요한 구석기 유산인 남양주 호평동 

유적 출토 밀개의 일생을 선보인다.

《석기이력서》는 최근 박물관의 학술 연구 기능이 세계 박물관계의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그간 박물관이 수행한 학술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기획되어 의미가 새롭다. 밀개, 찌르개, 새기

개 등 후기 구석기시대의 대표적인 생활 도구를 대상으로 석기가 만들어지고 사용되고 버려진 

후 현대의 고고학적 발굴과 연구를 통해 다시 우리에게 오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준다. 기존의 

나열식 전시 방식을 벗어나 석기의 실제 사용과 기능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실험, 연구 결과를 

유물과 함께 보여줌으로써 생소한 구석기시대의 삶과 석기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를 제공한다.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유물은 남양주 호평동 유적 출토 밀개이다. 밀개는 주로 가죽을 다루

는 도구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현미경 관찰을 통한 사용흔 분석을 통해 구석기인

들이 밀개를 사용하는 방법과 밀개의 기능을 보여준다. 남양주 호평동 유적은 경기문화재연구

원이 발굴 조사한 후 국가 귀속 유물은 국립중앙박물관이, 그 외 학술 유물은 전곡선사박물관

이 소장 중이다. 이러한 소장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기 지역 석기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물을 대여하여 연구 및 전시한다.

《석기이력서》는 박물관의 새로운 연구 전시 브랜드로 경기도의 구석기시대 유산을 적극 활

용하고 최신 연구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도민과 관람객의 선사 문화 이해에 앞장서고자 한다. 전

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곡선사박물관(jgpm.ggcf.kr)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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